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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he previous research on foreign language anxie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and

topics of foreign language anxiety. Brown(2007) mentioned that anxiety

is the most significant affective factor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t is known that the language anxiety effect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bout 705 studies on foreign language anxiety have been

published in the journals as well as dissertation. Among them, this

study selected 66 studies after reviewing and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s and topics. The types are sorted by year, dissertations and

academic articles, and research target. The topics are categorized as

language fun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ffective factors and

language anxiety, and other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distribute to reviewing the previous research about foreign language

anxie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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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발표된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어 불안은 제2언어 습득 시 중요한 정의적 요인의 하

나로 자아존중, 억제, 모험 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요소이다. 외국어 불안은 학습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쉽고 다른 정의적 요인보다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준다

고 알려져 있다.

Brown(2007)은 불안(anxiety)이라는 개념을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한 정의적 요인이라고 규정하였다. MacIntyre와 Gardner(1994, p.119)는 외국어 불

안을 “개인이 유창하지 못한 제2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걱정”이

라고 정의하였다.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은 다른 형태의 두려움과 구별

되며 외국어 학습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연구(MacIntyre와

Gardner, 1991, p.112)도 있으나, Oxford(1999)는 저하적(debilitative) 두려움과 촉

진적(facilitative) 두려움을 구분하여 언어 학습에 있어 언어 불안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Gass(2013) 또한 불안이 반드시 부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 수준의 불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제2언어 교수 학습에서 불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습자들이 제2언어를 배

울 때 가지는 두려움에 대한 연구였다. Horwitz, Horwitz와 Cope(1986)은 언어 불

안 가운데 외국어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불안을 외국어 불안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외국어 교실 불안 척도(FLCAS,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FLCAS 개발과 함께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개

발되었고 학습자들의 외국어 불안 수준과 외국어 학습 간의 관계에 대하여 왕성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Maclntyre와 Gardner(1989)는 외국어 불안을 의사소통 불안,

사회적 평가 불안, 시험 불안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세분화하였다. 의사소통 불안

은 학습자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불

안이고, 사회적 평가 불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남겨야 하는 데

에서 오는 불안이다. 마지막으로 시험 불안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학습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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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염려를 일컫는다(Brown, 2007).

해외에서는 1986년 Horowitz가 외국어 학습의 불안을 정의한 이후 활발한 연구

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외국어 불안에 관한 연구는 불과 2003년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의 정의적 요인 관련 연구 동향

을 살펴본 선행 연구는 단 세 편에 지나지 않는다. 강승혜(2014)의 한국어교육에서

의 교사, 학습자 연구 동향 분석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요인 관련 연구로 정의적

요인 관련 연구가 25편에 이르며 이 중 11편이 불안 관련 연구라고 밝혔다. 동효

령(2018a)은 한국어교육에서의 동기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실 환경에서 목표어로 의사소통

을 수행할 때, 불안이 너무 심하면 실제 목표어 발화 상황에서 훨씬 방어적인 태

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불안이 다

른 요소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와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원미진(2018)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요인과 관련된 한국어교육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언어 적성, 동기, 학

습/인지 양식, 학습 전략과 함께 불안의 연구 경향을 다루었지만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어 불안 연구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외국어 불안과 관련

한 연구 전체의 동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1) 먼저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를 연도별, 유형별, 연구대상별로 나누어 그 동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외국어 불안 연구를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첫째는 언어 기

능별 외국어 불안에 대한 연구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둘

째는 외국어 불안과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학업 성취도, 다른 정의적

요인, 기타 요인들과 외국어 불안감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연구물들의 성과를 진

단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불안 연구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에 대

해 제안하고자 한다.

1) 이 연구에서 다루는 불안감은 외국어 구사 시 느끼는 외국어 불안감으로 한정하여, 한국 사

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이나 외국어 학습을 제외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감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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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선정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발표된 외국어 불안과 관련한 모

든 학술 논문으로 국내 대학원에서 발표된 석사, 박사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이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KCI 등재 및 등재 후보 학술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

다.2)

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먼저, 한국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kr)에서 ‘한국어’와 ‘불안’을 핵심 검색어로 검색하여 1차 검색 목록을

구성하였다. 검색 결과, 총 705건(학위 논문 423편, 학술지 282편)의 연구가 나왔는

데, 이 연구 목록을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3) 또한, 제목에 불안이 없

더라도 주제어에 포함되어 있으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2차 목록을 작성하였

다. 2차 검색 목록의 내용을 살펴보며 ‘불안’이 ‘외국어 불안’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논문의 내용이 한국어교육 혹은 학습자를 다루고 있지

않는 연구 역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외

국어 불안을 다루고 있는 연구 총 66편을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Ⅲ. 한국어교육 연구에서의 외국어 불안 연구 동향

2장의 방법을 통하여 선정된 66편의 외국어 불안 연구를 연도, 유형, 연구 대상,

주제별로 분류하였다.4)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어 불안 연구는 2003년에 처음으로 시

2)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의 외국어 불안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와 학술대회 발표집에 실린 발표

내용은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3) 검색일은 2019년 2월 22일이며, 이전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출판된 외국어 불안을 주제로

한 학위 논문과 KCI 등재 학술지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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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어 그 역사가 길지 않으나 최근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전에는 외국어 불안에 대한 연구가

학위 논문에서만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도와 연구 유형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는 것

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인 외국어 불안 연구들을

내용적으로 학습자 대상과 주제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외국어

불안에 대한 연구는 언어 기능별 연구와 학업성취도나 다른 정의적 요인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제별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연구 결과나 앞으로 후속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연도별, 유형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총 66편의 분석대상 연구들 중에서 2010년 이전(2003년∼

2008년)의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4편이 전부이며, 2010년 이후부터 학술지에 외국

어 불안 관련 연구가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을 기점으로 2019년까지 학위

논문 25편(석사 23편, 박사 2편), 학술지 논문이 36편 발표되었으며, 2018년에 13편

(학위논문 4편, 학술지 논문 9편)의 연구가 이루어져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 할 수 있다.

1. 연도별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 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총 66편으로 2003년부터 시

작되어 2010년 이후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 되었다. 2010년 이전의 연구는 4편에

불과하며, 2010년 이후 중에서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구는 32편으로 전체

의 48.49%을 차지한다. 연도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4) 다른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 연구인 강승혜(2014), 이정희(2011), 동효령(2018a)의

기준을 참조하여 분석 기준을 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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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연구 동향

2010년 이전의 연구는 일지 쓰기와 불안감에 대한 연구(신현미, 2003; Revere,

2003)로 시작되어 학습 불안과 학습 전략의 상관관계(윤세윤, 2007), 재한 몽골 학

생의 한국어 및 영어 불안 연구(윤성순, 2008)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이후는 본격적으로 외국어 불안감 연구가 양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성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발표된 연구는 총 6편으로 학술지 논문 3편(김성

연, 2010; 리셔첸, 2010; 권유진, 남상은, 김영주, 2010), 석사 학위 논문 3편(김지혜,

2010; 권세희, 2010; 조인영, 2010)이 있다. 2010년까지의 연구는 연구 대상과 다양

한 불안의 종류(학습 불안, 말하기 불안, 읽기 불안)를 탐색해보는 시기였다.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발표된 해는 2018년(13편, 19.7%)이며 그

다음으로 2016년(9편, 13.64%), 2012년(8편, 12.12%) 순이다. 2018년의 연구를 살펴

보면 특수 목적 학습자 연구 4편(박지연, 2018; 박현진, 2018a; 안한나, 2018; 한하

림, 이지혜, 2018), 언어권별 학습자 연구 기능별 불안 연구 6편(김지혜, 류선숙,

2018; 김지혜, 류선숙, 이경, 2018; 박현진, 2018b; Tran Thi Thu Phuong, 정혜선,

2018; 정흔, 2018; 윤소연, 2018)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에는 이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학술지 연구 3편이 나왔으므로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이 예상 가능하다.

최근 국적별 학습자 연구, 학습 목적별 학습자 연구, 수준별 학습자 연구를 비롯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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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국어 불안과 여러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외국어 불안과 관련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 연구 수

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2. 유형별 연구 동향

유형별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총 66편 가운데 학위 논문이 29편, 학술지 논문이

37편으로 양적으로 비슷하다. 이 가운데 학위 논문의 경우 석사 논문은 27편임에

반하여 박사 논문은 2편에 불과하다. 박사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어 불안

관련 첫 박사 학위 논문인 이효신(2012b)은 외국어 읽기 학습 과정에서 읽기 동기

와 불안의 양상과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후 동효령(2018b)은 학습 동기

와 외국어 불안이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2년에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가 학위 논문보다 수가 많았는데, 총 7편의 연

구 가운데 학술지 연구가 5편(김영주, 이선영, 이선진, 백준오, 2012; 김영주, 이선

영, 이선희, 이선진, 2012; 김영주, 이선영, 백준오, 이선진, 김아름, 2012; Jee, 2012;

김영주, 이선영, 남주연, 이선희 2012), 학위 논문이 2편(이효신, 2012b; 김나나,

2012)이다. 학술지 논문을 살펴보면 Jee(2012)의 논문을 제외하면 동일한 다수의

연구자들이 언어권별 학습자(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의 한국어 습득과 심리적 제

약의 관계를 연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외국어 불안을 일부 요인으

로 설정하여 한국어 습득과 정의적 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본 내용이다.

2010년 이전 총 4편의 연구(신현미, 2003; Revere, 2003; 윤세윤, 2007, 윤성순,

2008)는 모두 석사 학위 논문이다. 학술지 논문은 2010년부터 발표되었다. 2012년

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로는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비율이 매년 비슷한 것

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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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형별 연구 동향

3. 연구 대상별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를 대상에 따라 크게 학습자의 국적, 학

습 목적, 학습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 언어권별 학습자 연구는 총 34편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가 22편(김지혜, 2010; 리셔첸, 2010; 주운, 2011; 김영주, 이선영, 이선

진, 백준오, 2012; 이효신, 2012a; 안승주; 2013; 장혜, 2014; 한인숙, 2014; 화영남,

2015; 장아남, 2015; 조인, 김영주, 2015; 김동선, 2016; 정설군, 2016; 정설군, 김영

주, 2016, 조인, 2016, ; 김윤희, 2017; 장혜, 김영주, 2017; 장아남, 김영주, 2015;

노동복, 2013; 정흔, 2018; 동효령, 2018a; 두무헌, 2009)이고, 일본인 학습자 대상

연구가 3편(김나나, 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희, 이선진, 2012; 원종희, 2017), 베

트남 학습자 대상이 1편(박지연, 2017), 태국 학습자 대상 연구가 1편(이해영, 박지

연, 2017), 몽골 학습자 1편(윤성순, 2008), 미국 학습자가 6편(김영주, 이선영, 이선

희, 이선진, 2012; Jee, 2012; 김영주, 2014; 지민정, 2015; 김영주, 이선영, 백준오,

이선진, 김아름, 2012; 김지현, 2018)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어 불안 연구를 학습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6편(신현미, 2003; 윤세윤, 2007; 권유진, 남상은, 김영주, 2010; 권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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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범주

언어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요인 간 관계 학업 성취도, 정의적 요인, 기타

항목 범주
논문 수

(%)
연구물

언어

기능
말하기

15

(22.73%)

권세희(2010), 조인영(2010), 화영남(2015), 김동선(2016),

정설군(2016), 이선영(2016), 정설군, 김영(2016),

김윤희(2017), 원종희(2017), 채은경, 배지영(2017),

김지현(2018), 윤소연(2018), 정흔(2018),

김영주, 2011; 장아남, 김영주, 2014; 한성희, 2016; 이선영, 2016; 채은경, 배지영,

2017; 박현진, 김정은, 2017a ;박현진, 김정은, 2017b; 양명희, 김보현, 2017; 박현진,

2018; 김지혜, 류선숙, 이경, 2018; 한하림, 이지혜, 2018; Tran Thi Thu Phuong,

정혜선, 2018; 박지미, 2019),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연구가 2편(조인영, 2010; 박지연,

2018)이 있었다. 학습 수준에 따라 초급 1편(권세희, 2010), 중급 5편(조인, 김영주,

2015; 박현진, 2018a; 박현진, 2018b; 김지현, 2018; 양문호, 2019), 고급 4편(김경령,

2016; 정흔, 2018; 윤소연, 2018; 두무헌, 2019), 초·중급 1편(신현미, 2003), 중·고급

1편(한성희, 2016), 초·중·고급 학습자 모두를 다룬 논문 4편(이효신, 2012a; 이효

신, 2012b; 박지민, 2014; 한인숙, 2014)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 연구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권

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훨씬 많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주제별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의 주제는 크게 기능별 연구, 요인 간 관

계 연구로 분류하였다. 각 주제별 세부 항목은 기능별 연구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요인 간 관계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다른 정의적 요인, 기타 요인으로

나누었다. 상세 내용은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표 1. 외국어 불안감 연구의 주제별 범주 구분

표 2. 주제별 연구 현황과 연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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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림, 이지혜(2018), 두무헌(2019)

듣기
6

(9.10%)

한인숙(2014), 한성희(2016), 이해영, 박지연(2017),

김지혜, 류선숙(2018), 김지혜, 류선숙, 이경(2018),

Tran Thi Thu Phuong, 정혜선(2018)

읽기
10

(15.16%)

리셔첸(2010), 이효신(2012a), 이효신(2012b),

김영주(2014), 장혜(2014), 장혜, 김영주(2014),

최아영(2015), 박현진, 김정은(2017a),

박현진, 김정은(2017b), 박현진(2018b)

쓰기
7

(10.61%)

신현미(2003), 조인, 김영주(2015), 김경령(2016),

전형길(2016), 조인(2016), 박지미(2019), 양문호(2019)

요인

간

관계

학업

성취도

7

(10.61%)

김성연(2010). 권유진, 남상은, 김영주(2010), Jee(2012),

박지민(2014), 권유진, 김영주(2011), 박현진,

김정은(2017b), 박현진(2018a)

정의적

요인

15

(22.73%)

Revere(2003), 주운(2011),

김영주, 이선영, 남주연, 이선희(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희, 이선진(2012), 김영주, 이선영, 백준오, 이선진,

김아름(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진, 백준오(2012),

노동복(2013), 장아남, 김영주(2014), 장아남(2015),

장아남, 김영주(2015), 지민정(2015), 양명희,

김보현(2017), 동효령(2018), 안한나(2018), 원미진(2018)

기타
6

(9.10%)

윤성순(2008), 김지혜(2010), 김나나( 2012), 안승주(2013),

최권진(2016), 박지연(2018)

합계 66(100%)

1) 언어 기능별 분류

(1) 말하기

말하기 불안감과 관련한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 9편(두무헌, 2019; 정흔, 2018; 윤

소연, 2018; 원종희, 2017; 김동선, 2016; 정설군, 2016; 화영남, 2015; 권세희, 2010;

조인영 2010)과 학술지 논문 5편(김지현, 2018; 이선영 2016; 김윤희, 2017; 한하림,

이지혜, 2018; 정설군, 김영주, 2016)으로 네 가지 언어 기능에 대한 연구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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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말하기 불안과 쓰기 불안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한

학술지 논문 1편(채은경, 배지영, 2017)을 더하면 총 15편이 있었다.

한국어 말하기 불안에 대한 연구 15편을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말

하기 불안에 대해 다룬 연구가 3편, 일본인 학습자에 대해 다룬 논문이 한 편 있

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불안에 대한 연구를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먼저 말

하기 불안을 극복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두무헌(2019)

은 교육 연극의 기법을 활용한 창의적 드라마를 말하기 수업에 적용한 결과, 연구

의 대상이 되는 54명의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말하기 불안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

였다고 밝혔다. 정흔(2018)은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말하기 불안 양상을 조사하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담고 있다. 윤소연(2018)은 외국

인 유학생들이 말하기 불안을 크게 느끼는 발표 상황에서 비디오 피드백을 활용하

여 발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3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비디오 피드백이 학습자의 발표 불안을 완화하는 데에 긍정

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화영남(2015)은 중국인 중급학습자 11명을 대상으

로 교육연극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사전-사후 불안감을 비교

한 결과, 평균적인 불안감이 떨어졌다고 보고하였다. 말하기 불안 극복에 대한 연

구 4편 중 3편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어 다른 언어권 학습자들에 대

한 연구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불안감이 말하기 수행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원종희

(2017)는 일본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감과 구어 유창성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했는데 4급과 5급의 경우 말하기 불안감과 구어 유창성 사이의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급에 따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김동선(2016)은 중국인 학습자의 수업 불안이 말하기 유창성과 유의미

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고 학습자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정설군(2016)은 중국인 학습자의 구어 숙달도와 말하

기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4급 학습자의 경우 말하기 불안이 구어

산출 유창성 및 정확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5급 학습자의 경우 말하기 불

안과 구어 정확성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지현(2018)은 언어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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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류 고쳐 말하기를 통한 한국어 학습과정과 수정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

였는데, 오류 고쳐 말하기의 효과가 학습자의 불안감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 정

설군, 김영주(2016)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고급이 되더라도 말하기 불안을 크게 느

끼고 있고 이것이 구어 유창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이에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 등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내용적으로 말하기 불안 연구를 분류했을 때 세 번째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학습자들의 상황 특성과 말하기 불안에 대해 연구한 것이다. 조인영(2010)은 외

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말하기 수행 불안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결과, 모든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이 한국어 말하기 수행 불안에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문화 충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

였다.

이선영(2016)과 한하림, 이지혜(2018)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선영(2016)은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발표를 수행할 때, 말하기 불안

을 조절하기 위하여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고 연구 결과, 발표 수행

성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과 달리 기능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

하림, 이지혜(2018)는 44명의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토론수행 방해요소가 토론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특히 인지적 불안과 관련이 깊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의적인 요인이나 의사소통 기능 등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으

로 권세희(2010), 채은경, 배지영(2017), 김윤희(2017)를 들 수 있다. 권세희(2010)는

과제 중심 말하기 활동이 언어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과제 중심

말하기 활동이 학습자의 말하기 불안과 평가 불안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윤희(2017)는 중국인 한국어 연수생 152명을 대상으로 말하기 불안감과 말하기

전략이 성취도 평가 결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폈는데, 말하기 전략 교수

는 말하기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 불안감은 성취도와

관련이 없음을 보였다. 채은경, 배지영(2017)은 성별에 따라 한국어 표현에 대한

불안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표현 영역에서 불안

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말하기 불안과 쓰기 불안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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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듣기

듣기 기능과 관련한 한국어 불안감 연구는 총 6편으로 학위논문 2편(한성희,

2016; 한인숙, 2014)과 학술지 논문 4편(김지혜, 류선숙, 이경, 2018; 김지혜, 류선

숙, 2018; 이해영, 박지연, 2017; Tran Thi Thu Phuong, 정혜선, 2018)이 있었다.

듣기 불안에 대한 연구를 내용적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특정 학습 방법이 불안

에 끼치는 영향(한성희, 2016)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한성희(2016)은 섀도잉

(shadowing)이 한국어 듣기 능력, 듣기 불안,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

는데, 이 기법이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

법이었음을 밝혔고 듣기 불안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했다.

듣기 불안이 듣기 성취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한인숙(2014)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듣기 불안과 듣기 성취도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

혔다. 또, 듣기 불안과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밝힌 연구가 있었는데, 학습

유형과 듣기 불안에 대한 연구(김지혜, 류선숙, 이경, 2018)와 한국어 듣기 이해와,

듣기 불안을 포함한 다른 듣기 관련 변인들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이해

영, 박지연, 2017), 베트남과 한국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환경에 따라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Tran Thi Thu Phuong

, 정혜선, 2018)도 있었다. 이해영, 박지연(2017)은 한국어 듣기에서 이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듣기 효능감이라고 밝혔고, 듣기 점수와 듣기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듣기 효능감이 노출 시간, 듣기 전략, 듣기

불안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Tran Thi Thu Phuong, 정혜선(2018)

에서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학습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학습자의 듣기 불안과 듣기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베트남 거주 학습자에 비해 한국 거주 학

습자의 듣기 불안이 낮게 나타나고, 전략 역시 한국 거주 학습자가 많이 사용한다

고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때

보이는 듣기 불안의 양상을 연구한 논문(김지혜, 류선숙 2018)도 있었는데 김지혜,

류선숙(2018)은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137명을 대상으로 그들

이 전공과 교양 수업을 한국어로 들을 때 느끼는 불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논

문에 의하면 학습자들의 학습 유형보다는 한국어 듣기 능력이 듣기 불안에 더 많

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듣기 불안은 강의 듣기 불안에 끼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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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읽기

학습자 불안감에 대한 연구 중 읽기 기능과 관련한 연구는 총 10편으로 학위논

문 3편(최아영, 2015; 장혜, 2014; 이효신, 2012)으로 박사학위 논문 1편(이효신,

2012)과 석사학위 논문 2편(최아영, 2015; 장혜, 2014)이 있었다. 학술지 논문은 총

7편(박현진, 2018b; 이효신, 2012; 박현진, 김정은, 2017a, b; 김영주, 2014; 리셔첸,

2010; 장혜, 김영주, 2014)이었다.

읽기 불안에 대한 연구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 읽기 전략과 읽기 불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들(장혜, 2014; 김영주, 2014; 리셔첸, 2010)이 눈에 띈다. 장혜

(2014)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읽기 전략과 읽기 불안에 대하여 연구했는데, 학습자

의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읽기 불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며 읽기

불안과 읽기 전략 사용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영주

(2014)는 미국 대학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읽기 전략과 읽기 불안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미국인 대학생들이 다른 국적 학습자에 비해 읽기

불안이 높다고 밝혔다. 읽기 불안과 읽기 전략에 대해서는 둘 사이에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리셔첸(2010)은 131명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과 읽기 전략 사용은 부

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안도가 높은 학습자와 낮은 학습자 간에 그

들이 사용하는 읽기 전략의 차이가 있음도 밝혔다. 특히, 남성인 학습자와 중·고급

학습자들이 다른 대상에 비해 읽기 불안 영향력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특정 학습자나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읽기 불안을 연구한 논문들이

있는데 최아영(2015)은 초등학교 5,6학년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읽기 불

안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다문화 학습자가 일반 학습자에 비해 이해 불안과 텍스

트 구성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문화 학습자의 읽기 불안은 한국 거

주 기간과 학년 발달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혜, 김영주(2014)는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에 집중하여 읽기 불안을 연구하였고, 이효신(2012a)은 일지 연구 방법

을 사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을 연구하였다. 이효신(2012a)은 13명의 한

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학습자들이 쓴 일지를 분석하여 읽기 불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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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분석하였다. 총 105편의 읽기 일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읽기

불안을 겪는 원인으로는 복잡한 언어적 구조, 이해에 대한 두려움, 모르는 단어,

어려운 주제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읽기 불안과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효신(2012b)은 박사학위 논문으로 읽기 동기와 읽기 불안

이 한국어 읽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하였는데 한국어 불안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 학습자들의 읽기 불안 수준은 대체적으로 보통 이하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또, 한국어 읽기 불안은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학습자들의 한국어 읽기 전략 사용과 읽기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박현진(2018)은 한국어 읽기 불안도와 불안 요인에 대해 연

구하였는데, 여러 불안 하부 요인 중에서 ‘어휘와 문법’ 요인이 전체 불안도와 높

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고, 학습자들의 불안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요인들과

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박현진, 김정은(2017a)은 고급 수준 외국인 학부생의

한국어 읽기 불안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읽기 불안 구성 요인으

로는 어휘 관련 불안’, ‘부정적 인식 관련 불안’, ‘외국어 읽기 관련 불안’, ‘이해 관

련 불안’, ‘ ‘문화 관련 불안’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 읽기 관련 불안’의 설명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또, 읽기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

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현진, 김정은(2017b)은 불안

요인이 읽기 불안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하였는데, 학문 목적 고급

학습자들의 불안 수준에 따라 불안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4) 쓰기

쓰기 기능과 관련한 한국어 불안감 연구는 모두 7편5)으로 학위논문이 4편(양문

호, 2019; 박지미, 2019; 조인, 2016; 신현미 2003)과 학술지 논문이 3편(전형길,

2016; 조인, 김영주 2015; 김경령, 2016)이다.

이를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먼저 쓰기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5) 말하기와 쓰기 불안 상관성에 대해 다룬 채은경, 배지영(2017)은 말하기 불안과 쓰기 불안

양쪽으로 분류가 가능하나 말하기 불안에서 그 내용을 다루었으므로 쓰기 기능 연구에서는 제

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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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연구로 신현미(2003), 박지미(2019), 양문호(2019)가 있었다. 신현미(2003)에서

는 한국어 쓰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하여 대화 일지 쓰기를 활용하는 방안과 효과

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대화 일지 쓰기가 학습자의 쓰기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박지미(2019)는 학문 목적 학습자의 쓰기 불안감을 해소

하기 위하여 말하기 활동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쓰기와 연계한 말

하기 활동을 ‘내용 지식 생성을 위한 말하기 활동’, ‘언어 지식 생성을 위한 말하기

활동’, ‘쓰기에 대한 적극적 태도 및 동기 유발을 위한 말하기 활동’으로 제안하였

다. 양문호(2019)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쓰기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쓰기 교

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정 학습자 집단을 위한 연구로는 중국인 학습자의 쓰기

불안을 연구한 논문(조인, 김영주, 2015; 조인, 2016)이 있었다. KSL과 KFL 중국

인 학습자의 쓰기 불안을 살펴본 결과 KFL 학습자의 불안이 더 높았고, 성별 및

쓰기 점수와 쓰기 불안감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한국어 학

습자의 쓰기 불안을 다른 요인과 관련한 연구로는 전형길(2016)과 김경령(2016)을

들 수 있다. 전형길(2016)은 한국어 쓰기 불안과 모국어 쓰기 불안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한국어 쓰기 불안이 모국어 쓰기 불안에 비해 높았으며, 한국어 쓰

기 불안은 학습자의 학습 상황과 숙달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였다. 김경령

(2016)은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도와 쓰기와 관련된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숙도가 높아지더라도 불안감 요인은 계속 존

재하며, 교사의 피드백을 이해하거나 활용하는 것과 불안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였다. 또, 불안도가 낮은 학습자가 더 긴 낱말과 문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요인 간 관계 연구

(1) 학업성취도와 불안감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한국어 불안감 연구는 총 7편으로 학위 논문 1편(박지민,

2014)과 학술지 논문 6편(권유진, 남상은, 김영주, 2010; 김성연, 2010; Jee, 2012;

권유진, 김영주 2011; 박현진, 김정은, 2017; 박현진, 2018a)이 있다.

권유진, 남상은, 김영주(2010)는 외국어 불안과 교실 상황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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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외국어 불안은 학업 성취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외국어 불안 중 의사소통 불안은 말하기, 쓰기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정적

평가 불안은 듣기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김성연(2010)은 재미 한국계 대학생

들 18명을 대상으로 성취 목표 동기 외국어 학습 불안을 측정하는 설문 조사를 실

시한 결과, 불안감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았으며 불안감과 도구적

동기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Jee(2012)는 수

준이 다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수업 불안감 척도 설문을 실시하여 외국어

불안감이 높은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 성적을 달성했음을 보였다.

박지민(2014)은 초·중·고급의 다국적 학습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언어권별

학습자 분류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가, 고급 숙달도를 지닌 학습자가, 학력에서는

대학원/대학 이상의 학습자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 학습자가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성취도에 한국어 불안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

음을 밝혔다.

권유진, 김영주(2017)는 경기도 내 대학부설기관 학습자 179명을 대상으로 한국

어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과 모험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불안과 학업 성취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박현진, 김성은(2017)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불안 요인

이 제2언어 학습자의 읽기 불안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읽기 불안은

이해, 외국어, 어휘, 문화와 부정적인 태도와 연관되어 있었으며 일기에 영향을 끼

쳤다. 박현진(2018)은 55명을 대상으로 쓰기 불안을 측정하였는데, 학문 목적 한국

어 학습자의 쓰기 불안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며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쓰

기 불안을 함께 조사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제1언어 쓰기 불안은 제2언어 쓰기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제2언어 쓰기 불안과 학업 성취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

지만 제1언어와 학업 성취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정의적 요인과 불안감

정의적 요인과 불안감에 관련된 연구는 총 15편이고 이 중 학습 동기와 불안감

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6편으로, 학위 논문이 4편(Revere, 2003; 주운, 2011; 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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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2015; 동효령 2018), 학술지 논문이 2편(장아남, 김영주, 2014; 지민정, 2015)이

다. Revere(2003)는 교실 상호작용이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과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을 일지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는 교실 내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료 학습자

와의 협동 학습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킴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보다 더 편안

한 환경을 제공함을 밝혔다. 주운(2011)은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며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증명하였다. 장아

남, 김영주(2014)는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 동기, 불안 및 자아 간의 상관

관계에 주목하였고 후속 연구에서 장아남(2015)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

어 학습 동기, 불안 및 자아 분석 연구를 설문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지민정

(2017)은 미국의 한 대학교의 한국어 과정 등록 학생 92명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살펴보며 학습 동기의 하위 변인과 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동효

령(2018)은 중국 지역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동기와 외국어 불안이

학습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통계 분석을 통하여 외국어 불안이 한국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어 습득과 정의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은 총 9편(김영주, 이선

영, 남주연, 이선희, 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희, 이선진, 2012; 김영주, 이선영,

백준오, 이선진, 김아름, 2012; 김영주, 이선영, 이선진, 백준오, 2012; 노동복, 2013;

장아남, 김영주, 2015; 양명희, 김보현, 2017; 안한나, 2018; 원미진, 2018)이다. 2012

년에 발표된 4편의 연구는 언어권 별 학습자의 한국어 습득과 인지, 심리적 요인

간의 상관성 연구로 프랑스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의 한국어 숙달도, 문법성 판

단 테스트, 언어 적성, 작업 기억, 동기, 불안 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 하였

다. 노동복(2013)은 부산 3개 대학의 중국인 학습자 125명을 대상으로 정의적 요인

이 자율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학습 태도 요인이 학습 동기나 불

안감에 비하여 자율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안한나(2018)는 학

문 목적 학습자와 직업 목적 학습자의 학습 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불안감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학문 목적 학습자들은 불안의 정도가 높았다가

낮았다가를 반복하는 반면 직업 목적 학습자들은 불안의 정도가 학습 중반으로 갈

수록 점점 높아짐을 보였다.

윤세윤(2007)은 정의적 요인 중에서도 특히 학습 전략과 불안의 상관관계를 연

구하였는데 기억 전략과 듣기 불안, 인지 전략과 읽기 불안, 정의적 전략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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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사회적 전략과 시험 및 평가 불안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임을 밝혔

다.

(3) 기타

기타로 분류된 연구는 학업 성취도, 정의적 요인, 전략 이외 개념을 주제로 한

연구들로, 총 6편(윤성순, 2008; 김지혜, 2010; 김나나, 2012; 안승주, 2013; 최권진,

2016; 박지연, 2018)이다. 윤성순(2008)은 한국의 몽골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어와 영어의 불안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김지혜(2010)는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불안과 문화 적응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불안 요인이

문화 적응 요인 및 구성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김나나(2012)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장면에 따른 한국어 불안 양상 연구에서 교실

안과 교실 밖의 상황으로 나누어 외국어 불안을 살펴보았다. 교실 안에서의 한국

어 불안은 ‘발화활동의 긴장’, ‘상황 파악의 부정확함에 대한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낮은 한국어 능력에 대한 걱정’, ‘타인 의식에 대한 긴장’으로 구성되

었고, 교실 밖 한국어 불안의 경우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 ‘낮은 한국

어 능력에 대한 걱정’, ‘공적 장면에서의 긴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 ‘유창성

에 대한 걱정’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이 모든 요인은 서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안승주(2013)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과 의사소통의지를 살펴

보며 의사소통불안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능력도 낮아지며 말하고자 하는 의지와

빈도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의사소통불안은 실제 의사소통을 구성

하고 있는 모든 정의적 요인들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최권진(2016)은 한국 정부 초청 외국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 불

안 척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불안을 측정한 후 결과가 지니는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불안은 학습 의욕을 증진하는 촉진적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박지연(2018)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베트남 노동자들의 언어 불안

이 한국어 학습의 원인과 결과에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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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 관련 연구 66편

을 대상으로 연구 유형을 분석하고 주제별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물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3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어 다른 외국어 교육 연구보다 늦

은 편이고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박사학위 논문은 2편에 지나지 않았고 석사학

위 논문 27편, 학술지 논문 37편으로 아직까지 외국어 불안 연구가 양적으로 활발

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구 주제는 언어 기능별, 요인 간의 관계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언어 기

능별 연구는 세부적으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로 나누었고 요인 간 관계는 학

업 성취도와 불안, 정의적 요인과 불안,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 불안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듣기 불안이 듣기 성취도에 끼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한국어 학습자들의 읽기 불안이 다른 언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와 낮

은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 등 논쟁적인 결과를 낳은 부분들이 있다. 물론 연구 대

상자와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떤 요소

들이 이런 상반된 결과를 낳았는지 더 광범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

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단편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종합적인 외국어 교수법의 적용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학습자 불안에 대한 연구가 특정 언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안감

연구에 많은 연구가 집중된 경향이 보인다. 더 다양한 언어 문화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때 한국어 학습자들의 불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고에서 다룬 학습자의 불안감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사의 불안감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교사의 불안감 자체를 연구 주제로 다룬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인 연준흠(2011)과 한원석(2016)이 있다. 연준흠(2011)에서는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

르치는 원어민 한국어 교사도 외국어로 인한 불안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다.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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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일지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의 모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자신감과 불안감에 영향을 준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원석(2016)은 비원어

민 한국어 교사의 불안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논문으로, 태국인 한국어 교

사의 교수 불안감에 대해 논하였다. 태국인 교사들은 비원어민 교사로 한국어를

교수하는 데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며, 한국어 능력의 부족,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다양한 불안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안정민(2017)에서도 한

국어 교사들의 외국어 불안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비원어민 교사뿐 아니라 원어

민 교사들의 외국어 불안감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비원어민 교사들이 증가하고, 원어민 교사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

문에 한국어 교사의 외국어 불안감에 대한 논의도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의 외국어 불안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앞선 연구 결과들이 밝히

고 있듯이 교사와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이 목

표한 바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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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한혜민, 안정민 (2019).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감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교육연
구, 33(3), 85-112.

이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외국어 불안감에 대해 다룬

논문을 살펴, 외국어 불안감 연구의 동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

고자 한 논문이다. Brown(2007)이 밝힌 바와 같이 불안감은 제2언어 습득

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적 요인 중 하나이고,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외국

어 불안감을 연구 주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고, 그 동안 이루

어진 연구를 망라하여 살펴본 연구가 없었다.

본고에서는 외국어 불안감을 주제로 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66편

을 살펴 연도별, 유형별, 연구 대상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양상을 분석

하였다. 이 중 주제별 분석은 언어 기능별 외국어 불안 연구와 외국어 불

안과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의 외국어 불안감 연구 동향을 살피고 앞

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Key words: foreign Language anxiety, research trend, affective factors, learner

variables, KFL / 외국어 불안, 연구 동향, 정의적 요인, 학습자 변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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